BR6168       투명경영으로 대성한 3 분의 기업인      18-03-23

지난 1년은 제가 한국에서 수개월을 지낸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도 한국에서 나왔고 군 생활도 한국에서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올 때 마다 느끼는 사항이 많지만 음주 문화가 지나치게 보편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중 식당에 들려 점심을 먹으면서 보아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식탁마다 소주잔을 돌리는 현상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의례히 말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음주는 필수이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음주나 흡연을 전혀 안 하면서 사업에 대성한 한인 사업가 세 분을 무기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자동차 부속부품 기업주

이분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업인입니다. 한국의 여러 곳과 중국 및 인도에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 기업주는 고학으로 한국의 유명 대학교를 졸업했고 공학 박사학위도 일하면서 마쳤습니다. 정직과 근면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신조로 하며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는 이 기업주는 5년 10년 앞을 예견하는 기술 혁신으로 자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는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자들이 경영난에 봉착하더라도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기업주는 한국, 중국, 인도, 3국에 소재한 공장이 쉴 새 없이 가동해고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 정도로 수주 량이 많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사양하시면서도 정직을 못토로 삼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충성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에 정통한 공학박사이기 때문에 생산의 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 되어 있고 생산품의 품질관리도 100만의생산 수량 중에서 3 개 미만의 하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고품질 관리 때문에 사세는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 산업 냉장시설 기업주
여기에 소개하는 분은 60세에 턱걸이 하고 있는 혈기 왕성한 기업주입니다. 40세로 보이는 이 기업인은 지칠 줄 모르고 활력이 넘치는 혁신 기업인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텍사스, 중국, 한국, 및 비엣남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2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경쟁사가 있는 동종산업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자지하고 있습니다. 불원간에 제 1위 자리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객의 편리를 위주로 생산품의 기능을 쇄신하여 경쟁자보다 신속하게 배달하는 신속성을 겸비하고 있고 회사는 직원에게 충성하고 직원은 고객에게 충성한다는 기본경영철학을 실천합니다. 이런 충성심은 회사로 되돌아와서 직원과 고객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의 정직성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회사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신뢰도 확립에 철저한 자금관리 기업주

여기에 소개하는 기업주는 총 1.2조 달러 (1,200조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철저한 신뢰도를 확립하고 정직을 사시로 하는 경영으로 인하여 미국의 20대 은행과 여러 자금관리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3세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이 기업주도 지금 60세에 가까워졌지만 지칠 줄 모르는 경영주입니다. 직원 수는 500명 정도이지만 모든 업무처리를 거의 완전히 전산화하여 고효율 재정분석으로 평판을 쌓았습니다. 이 기업인도 위에 소개해드린 두 분처럼 정직과 투명경영으로 고객기업사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번 째로 소개한 자본괄리 회사의 사주는 바로 제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끝 
